
국산 단백질시약 세계시장 진출!
Me rck, 에이티젠과 계약 … 미국 EMD바이오사이언스가 판매

독일의 다국적 화학기업 머크(Merck)는 2003년 1월 에이티젠과 시누클레인계(Synuclein) 재조합 단백질시약

수출계약을 체결했다.

Merck의 현지법인이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과 생명공학관련 제품의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처음으로 Merck

의 미국 자회사인 EMD바이오사이언스가 수입해 세계시장에 판매하게 된다.

에이티젠(Atgen)은 2002년 1월 설립된 바이오 전문벤처기업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안정화된 단

백질·펩타이드 치료제 개발과 함께 2건의 단백질관련 물질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중이며, 최근 신경질환에 관

련된 시누클레인계 단백질을 대장균을 이용해 생산하는데 성공해 Merck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.

수출되는 시누클레인계계 재조합 단백질시약은 파킨슨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개발 및 기타 신경성

질환 연구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에이티젠과 Merck의 제휴는 국내 진출한 외자기업이 국내 바이오 벤처제품 수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새로

운 바이오 벤처사업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독일 담스타트에 본사를 둔 Merck는 의약품, 시약, 및 특수화학산업을 다루는 다국적 화학기업으로 1989년

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진출한 후 의약, 시약, 안료, 정밀화학 및 액정을 한국시장에 공급하고 있다.

또 2002년 8월 평택 포승에 액정 생산공장 및 연구센터를 추가로 설립해 국내 3대 액정 모니터 생산기업에

TFT-LCD용 액정을 공급하고 있다. <한수윤/화학저널 취재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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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Merck 공장


